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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의 다저스, 내년엔 일본 도쿄서 컵스와 개막전

등록 2024.07.19 11:35:26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7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3회 말 3루를 훔치고 있다. 오타니는 3회에만 2개의 도루에 성

공해 개인 통산 세 번째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다. 오타니는 이날 5타수 1안타 2도루를 기록했고 팀은 2-9로 대패했다.

2024.07.08.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소속팀 LA 다저스가 내년 시즌에는 일본 도쿄

에서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9일(한국시각)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맞대결로 2025시즌이 시작된다. 두 팀은 내년 3월

18일과 19일 경기를 치르기 위해 도쿄로 향한다"고 전했다.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다저스와 컵스가 맞붙는 '도쿄 시리즈'는 야구의 본고장

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펼쳐지는 10번째 MLB 정규시즌 개막전이다.

1999년 멕시코 몬테레이를 시작으로 일본 도쿄, 푸에르토리코 산후안(2001년), 호주 시드니(2014년)에 이어 올해는 한국 서

울에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MLB 개막전이 열렸다.

일본에서 MLB 정규시즌 개막전이 개최되는 것은 6년 만이다. 2000년을 시작으로 2004년, 2008년, 2012년, 2019년까지

일본 도쿄돔에서만 5차례 열렸다.



다저스와 컵스에 소속된 일본인 메이저리거들이 내년 자국에서 벌어지는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MLB에서 두 차례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한 오타니와 빅리그 최고 몸값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다저스에서 활약 중이고,

지난 시즌 20홈런을 쏘아 올린 외야수 스즈키 세이야와 올해 MLB에 데뷔한 좌완 이마나가 쇼타가 컵스에서 뛰고 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약 9240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오타니는 이적 첫해인 올해 94경기에서 타

율 0.316  29홈런 69타점 23도루 OPS(출루율+장타율) 1.035의 성적을 거뒀다.

올 시즌을 앞두고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다저스와 12년, 3억2500만 달러(약 4488억5700만원)에 계약한

야마모토는 14경기에서 6승 2패 평균자책점 2.92를 기록했다. 지난달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야마모토는 후반기 복귀를 준비

중이다.

빅리그 3년 차인 스즈키는 7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0 13홈런 45타점 OPS 0.813을 작성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컵스와 4년, 5300만 달러(약 731억원)의 계약을 맺고 MLB에 입성한 이마나가는 이번 시즌 17경기에

서 7승 2패 평균자책점 3.16의 성적을 내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내년 MLB 본토 개막전은 3월28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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